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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In this study, we sought to develop and evaluate a mobile application for use with intra-oral photography and 
to assess its educational potential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The study included 29 dental hygiene students. 
Participants’ skills and self-efficacy were evaluated before and after using the application for intra-oral photography. Statistical 
analyses, including paired t-test and Friedman test, were performed to assess performance and self-efficacy changes. Results: 
Use of the application significantly improved the students’ photography skills (p<0.05), with the largest improvements found 
in the mandibular occlusal view (25.7%), right buccal view (14.7%), and left buccal view (14.6%). Self-efficacy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p<0.001),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ability to perform accurate clinical intra-oral photography. User satisfaction was 
high, particularly regarding photo storage and management (4.88±0.21) and tutorials available (4.86±0.44). Conclusions: The 
mobile application developed here enhanced students’ intra-oral photography skills and self-efficacy. This application has good 
potential as a self-directed learning tool for dental hygiene education, helping students to improve their clinical proficiency.

Key Words: Digital technology, Education, Intra-oral photography, Mobile learning, Smartphone application
색인: 디지털 기술, 교육, 구내 사진 촬영, 모바일 학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론
구내 사진은 환자 초진 시의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위해 환자의 입술을 견인

하여 치아와 잇몸이 잘 보이도록 정면, 상악 교합면, 하악 교합면, 우측 협면, 좌측 협면을 촬영한 5장의 사진(5분악 구내 사진)이 필요하다[1,2]. 
이 촬영자료들은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뿐 아니라, 치료의 전후의 변화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하여 진료에 대한 환자의 참여를 
높이는 도구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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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병의원에서는 주로 치과교정 치료 시 양질의 이미지를 확보하고 치료 중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5분악 구내 사진을 촬영하며, 이때 표준
화된 고화질의 임상사진을 획득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Digital single lens reflex, DSLR)를 사용하며 권장된다[1]. 한편, 치위생학과의 학생 
교육에서는 전문가 구강위생 관리 전후의 비교나 구강 상태를 환자에게 제시하여 구강보건 교육을 위해 5분악 구내 사진을 촬영하며, 권장되
는 촬영 도구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학생들이 쉽게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구내 사진 촬영은 무거운 장비를 들고 조작하며 환자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촬영자에게 부담이 되며, 정밀한 
카메라 조작 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촬영된 사진을 환자별로 정리하는 과정도 번거롭다. 치위생학과의 학생 교육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
여 구내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나 전공수업의 비중이 높아 촬영 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스마트폰이 개인 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진 정리나 구강보건교육 활용에 불편함이 발생한다. DSLR과 스마트폰 모두 고품질의 구내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촬영자의 개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치의학과 치위생학 분야에서는 디지털 덴티스트리(Digital dentistry)가 각광받고 있다. 디지털 덴티스
트리는 환자에게 최적화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 질환 관련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적용하는 시스템이다[3]. 이로 인해 구강 내 이미지 채득
과 치아 본뜨기 과정이 구강스캐너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으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한 질병 예측, 진단,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아날로그 진료 방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치과 임상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임상 치과위생사와 학생들 
또한 구강 내 이미지 채득과 디지털 워크플로우 활용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해졌다[4].

스마트폰은 생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 휴대성과 편리성을 기반으로 치위생학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5].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학습자는 모바일 러닝(m-learning)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학습할 수 있다[6]. 모바일 러닝을 통해 학습자
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으며, 이는 임상술기 역량과 자신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학생들이 모바일 러닝에 
대해 긍정적인 만족도와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되었다[7,8].

따라서 치위생학과의 임상치위생학실습 교육에서 환자의 구내 사진 촬영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내원 회차별로 구내 사진을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면, 환자 데이터 관리 및 근거 중심의 임상치위생 술기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5분악 구내 사진 촬영 방법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은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분악 구내 사진 촬영 방법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뒤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사
용 유무에 따른 구내 사진 촬영 결과와 자기 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여 치위생학 교육
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윤리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승인번호: 1041849-202404-SB-084-02). 연구대상자는 모

집문건을 게시하여 연구 참여에 희망하는 Y대학교 치위생학과 재학생 중 선정 조건을 충족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다. 표본 수 산출은 G*power 프로그램 3.1.9.4 (Heinrich-Heine-Universitat Dusseldorf, Germany)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5, 유
의수준 0.05, 검정력 80%를 기준으로 27명을 산출하였으나, 5%의 탈락률을 고려해 최종 29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9]. 연구기간은 2024년 
6월 10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중 임상치위생학실습 과목을 한 학기 이상 수
강한 자, 연구 당일 호흡기 질환 증상이 없는 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는 자. 반면, 턱관절 통증 등으로 입을 벌리는 데 어
려움을 겪거나, 구강 주변 점막에 연조직 질환이 있어 입술을 견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절차는 <Fig. 1>에 따라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구내 사진 촬영에 앞서 일반적인 특성 및 구내 사진 촬영 자기 효능감을 평가하는 기
초 설문(Baseline)에 응답하였다. 이후 연구용 스마트폰(Galaxy S22 Ultra, SAMSUNG Co., South Korea)을 제공하여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일반적인 구내 사진 촬영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일반 구내 사진 촬영 직후, 연구대상자는 자기 효능감을 평가하였다. 그 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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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flowchart

일한 연구용 스마트폰에서 연구자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구내 사진 촬영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구내 사진 촬영을 실시하였다. 연
구대상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구내 사진 촬영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평가한 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 응답하였다. 최종적
으로 연구자 1인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구내 사진을 평가하였다.

2. 연구도구

1) 애플리케이션 개발
연구팀은 구내 사진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4단계로 개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치위생학과 교수 1인, 임상 치과위생사 1인, 애플리케이

션 개발자 1인, 애플리케이션 UI (User Interface) 디자이너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4인의 협업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콘텐츠를 기획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Android Studio Hedgehog 2023.1.1 프로그램(Android Studio, Google & JetBrains, United States)을 사용하여 애플리
케이션을 개발하였으며, 개발 언어로는 Kotlin과 Java를 사용하였다. 운영 환경은 Google Play 앱 대상 API 수준인 Android 13 (API 33)을 목
표로 설정하였다. 애플리케이션 UI 디자인은 Figma 101.7 프로그램(Figma, Inc., United States)을 사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전문가 5인(치위생학과 교수 1인, 치과위생사 4명)을 대상으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후 피드
백을 받기 위하여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한 후,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과 디자인 보완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하였다. 마지막
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Android 운영체제용 애플리케이션을 완성하였다[10].

2) 애플리케이션 구성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작동한다. 애플리케이션 실행 단계, 환자(피촬영

자) 정보 입력 단계, 5분악 구내 사진 촬영 방법을 설명하는 튜토리얼 단계, 분악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제 구내 사진을 촬영하는 단계, 그리
고 5분악 구내 사진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11-13]<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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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in screen of the intra-oral photography application 

튜토리얼 단계에서는 분악별 구내 사진 촬영 방법을 설명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촬영자는 수직 및 수평 기준선(정중선, 교합선), 치
아 배치, 교합 상태, 초점 치아 설정, 에어 사용, 촬영 준비물, 환자와 촬영자의 자세(Chair position 및 촬영자 Position), 환자의 얼굴 및 턱 방
향, 리트렉터(Retractor), 교합용 미러(Mirror) 등의 정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분악별 구내 사진 촬영법을 보다 효율적
으로 익힐 수 있다.

또한, 실제 구내 사진을 촬영하는 단계에서는 분악별 수직 및 수평 기준선 가이드라인, 초점 치아, 치아 위치 설정을 도와주는 치아 배경화면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촬영자가 구내 사진을 보다 쉽게 촬영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에 기능이 고안되었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인 특성 조사 항목은 성별, 만 나이, 재학 학년, 구내 사진 촬영 경험 유무, 구내 사진 촬영 교육 경험 유무, 그리고 경험한 교육의 형태

로 구성되었다.

4) 애플리케이션 사용 유무에 따른 구내 사진 촬영 결과 평가
구내 사진 촬영 애플리케이션 사용 유무에 따른 사진 평가 항목은 구내 사진 촬영 가이드라인[14]을 근거로 하여 치위생학과 교수 1인과 임상 

경험 1년 이상의 치과위생사 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5명의 검토를 통해 개발되었다. 구내 사진 촬영 시 반드시 보여야 하는 부위가 잘 촬영되었
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 항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수평선 배치, 수직선 배치, 초점 치아, 전치-최후방구치의 위치, 교합 상태, 기포 유무, 
올바른 retractor와 mirror 사용, 혀의 위치, 상하치은의 비율, 입술 상태, 숙련도. 평가 항목은 촬영 부위에 따라 정면, 상악 교합면, 하악 교합
면, 우측 협면, 좌측 협면 각각 10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50문항이었으며, Likert 3점 척도(매우 부족=0점, 완벽히 수행=2점)로 평가되었다. 총 점
수가 높을수록 구내 사진 촬영 수행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2인의 평가자가 구내 사진 촬영 
결과를 평가하였고, 급내상관계수는 0.937으로 나타났다. 최종 분석은 1인이 진행하였으며, 평가자 내 일치도(급내상관계수)는 0.964이었다.

5)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유무에 따른 자기 효능감 변화
연구대상자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평가는 Choi 등[15]의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 도구를 구내 사진 촬영 관련된 질문으로 치위생학과 

교수 1인과 임상 경험 1년 이상의 치과위생사 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5명의 검토를 통해 개발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자기 효능감 변화 평가는 연
구 시작 전, 일반 촬영 후, 애플리케이션 사용 후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평가 항목은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평가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자의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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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평가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는 환자 정보 입력 기능(1문항), 튜토리얼 기능(1문항), 가이드라인 선을 제공하는 구내 사진 촬영 기능(6문항), 구내 

사진 관리 기능(5문항), 디자인(4문항), 전반적인 기능(3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매우 불만족=1점, 매우 
만족=5점)로 평가되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16].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분석은 IBM SPSS Program (ver. 26.0; SPSS Inc, IL, Chicago, USA)을 사용하였으며, 정규성 검정은 Shapiro-Wilk test로 평

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구내 사진 촬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는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다. 구내 사
진 촬영 애플리케이션 사용 유무에 따른 촬영 결과 평가는 정규분포를 보여 모수검정인 Paired t-test로 비교 분석하였다. 애플리케이션 사용 유
무에 따른 자기 효능감 변화(총 3회 측정)는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아 비모수검정인 Friedman test를 하고 사후분석은 Bonferroni corrected 
Wilcoxon signed-rank test를 통해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총 29명의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58±1.97세였다. 성별은 여자가 25명(86.2%)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재학 학년 중에서는 3학년이 16명(55.2%)으로 가장 많았다. 구내 사진 촬영 경험이 없는 연구대상자의 비율은 
69.0%였으며, 구내 사진 촬영 교육 경험이 없는 비율은 72.4%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ge (yr) ≤20 10 34.5

21 7 24.1
22 5 17.3
23≤ 7 24.1

Sex Male 4 13.8
Female 25 86.2

Grade 1 1 3.4
2 3 10.4
3 16 55.2
4 9 31.0

Experience with intra-oral photography No 20 69.0
Yes 9 31.0

Experience with intra-oral photography education 
experience

No 21 72.4
Yes 8 27.6

Type of intra-oral photography training* Lecture 3 10.3
Practice 8 27.6

Total 29 100.0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for type of intra-oral photography education.

2. 구내 사진 촬영 애플리케이션 사용 유무에 따른 구내 사진 촬영 결과 평가
애플리케이션 사용 유무에 따라 획득한 구내 사진 촬영 결과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Fig. 3>. 평가 결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한 경우 모든 분악에서 구내 사진 촬영 결과 평가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p<0.05). 특히, 구내 사진 촬영 결과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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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하악 교합면(25.7%), 우측 협면(14.7%), 좌측 협면(14.6%)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mparison of intra-oral photography results based on application use 
Unit: Mean±SD 

Variables General intra-oral 
photography

Application 
use

Mean change**

(%, change) SD change*** p *

Frontal views 1.47±0.17 1.62±0.19 0.15 (10.2) 0.20 0.001
Maxillary occlusal views 1.62±0.23 1.85±0.10 0.23 (14.2) 0.24 <0.001
Mandibular occlusal views 1.36±0.33 1.71±0.17 0.35 (25.7) 0.31 <0.001
Right buccal views 1.50±0.18 1.72±0.21 0.22 (14.7) 0.25 <0.001
Left buccal views 1.51±0.20 1.73±0.16 0.22 (14.6) 0.19 <0.001
*by paired t-test
**Mean change: Mean of general intraoral photography-Mean of application use
***SD change: SD of general intraoral photography-SD of application use

Fig. 3. Comparison of intra-oral photography results by application usage

3. 구내 사진 촬영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유무에 따른 자기 효능감 변화
자기 효능감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경우 모든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p<0.001)<Table 3>. Baseline과 일반 촬영에 비

해 애플리케이션 촬영에서 자기 효능감이 과반수 이상의 항목에서 상승하였다. 특히 일반 촬영에 비해 애플리케이션 촬영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항목은 “임상(실습)에서 구내 사진 촬영을 정확히 할 수 있다(항목 9)”, “촬영 부위별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부위를 알고 촬영할 수 있다
(항목 7)”, “촬영 부위별로 구강내 관찰이 필요한 모든 부위가 나오도록 촬영할 수 있다(항목 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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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self-efficacy levels with application use 

Variables
Baseline General intra-oral 

photography Application use
p*

Mean
(SD)

Median
(IQR)

Mean
(SD)

Median
(IQR)

Mean
(SD)

Median
(IQR)

Q1. I am able to prepare all the necessary materials for 
intra-oral photography.

3.86a

(1.24)
4.00

(3.00-5.00)
4.55a

(0.57)
5.00

(4.00-5.00)
4.79b

(0.41)
5.00

(5.00-5.00)
<0.001

Q2. I can take intra-oral photographs using the 
prepared materials.

3.13a

(1.30)
3.00

(2.00-4.00)
4.27b

(0.75)
4.00

(4.00-5.00)
4.62b

(0.49)
5.00

(4.00-5.00)
<0.001

Q3. I can correctly position the unit chair for each area 
during intra-oral photography.

3.44a

(1.27)
3.00

(2.50-5.00)
4.06a

(0.79)
4.00

(4.00-5.00)
4.58b

(0.73)
5.00

(4.00-5.00)
<0.001

Q4. I can properly position the photographer for each 
area during intra-oral photography.

3.00a

(1.19)
3.00

(2.00-4.00)
4.34b

(0.66)
4.00

(4.00-5.00)
4.68b

(0.47)
5.00

(4.00-5.00)
<0.001

Q5. I can ensure the patient cooperates during intra-
oral photography.

3.41a

(1.26)
4.00

(2.50-4.00)
4.17ab

(0.75)
4.00

(4.00-5.00)
4.62a

(0.56)
5.00

(4.00-5.00)
<0.001

Q6. I can capture all the required oral areas that need 
to be observed.

2.62a

(0.97)
2.00

(2.00-3.50)
3.31a

(1.03)
4.00

(2.00-4.00)
4.31b

(0.66)
4.00

(4.00-5.00)
<0.001

Q7. I know which areas to focus on during intra-oral 
photography.

2.68a

(1.13)
3.00

(2.00-3.50)
3.51a

(1.12)
4.00

(3.00-4.00)
4.62b

(0.62)
5.00

(4.00-5.00)
<0.001

Q8. I can complete intra-oral photography by selecting 
the appropriate images.

2.68a

(1.16)
2.00

(2.00-4.00)
3.75b

(0.91)
4.00

(3.00-4.00)
4.58c

(0.73)
5.00

(4.00-5.00)
<0.001

Q9. I can accurately take intra-oral photographs in 
clinical practice.

2.44a

(1.08)
2.00

(2.00-3.00)
3.31a

(1.03)
3.00

(2.50-4.00)
4.34b

(0.61)
4.00

(4.00-5.00)
<0.001

Q10. I feel confident overall in performing intra-oral 
photography.

2.68a

(1.19)
3.00

(2.00-3.50)
3.48a

(0.94)
4.00

(3.00-4.00)
4.37b

(0.67)
4.00

(4.00-5.00)
<0.001

*by Friedman’s test with post hoc Bonferroni corrected Wilcoxon signed-rank test
IQR: Interqurtile range
a,b,c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Fig. 4. Descriptive statistics of intra-oral photography application satisfaction 

4. 구내 사진 촬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평가
연구팀이 개발한 구내 사진 촬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4>.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구내 

사진 관리 기능(4.88±0.21), 튜토리얼 기능(4.86±0.44), 그리고 가이드라인 선을 제공하는 구내 사진 촬영 기능(4.77±0.3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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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구내 사진은 환자의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전후 변화를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치과 병의원에서는 주로 디지털 카메라를, 치위생학

과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하고 있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전공 교과가 많아 구내 사진 촬영법을 충분히 익힐 시간이 부족하며, 촬영한 
사진을 대상자별로, 내원 회차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구내 사진을 정확하게 촬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것은 임상적이거나 환자 교육적 측면에서 치과위생사가 갖춰야 할 중요한 역량이다. 디지털 덴티스트리와 모바일 러닝이 급속히 발전함
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기반 학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스마트폰 기반 구내 사진 촬영 애플리케이션
은 치위생학과 교육에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구내 사진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모든 항목에서 구내 사진 촬영 결과가 유의미하게 개선되
었으며, 특히 하악 교합면, 우측 협면, 좌측 협면의 촬영 결과에서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인한 하악 교합면 촬영의 유
의미한 개선은 혀의 위치로 인한 가림 현상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측면 사진에서는 리트렉터 사용법이 향상됨으로써 보다 양질의 이미지를 얻
을 수 있었다. 선행연구[17,18]에서도 보건의료전공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임상술기를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모바일 러닝을 활용한 교육적 개입이 학생들의 임상술기 및 경험을 쌓기 위한 보완적 도구로 활용되어 임상술기 역량을 효과적으로 향상된다
고 보고된 바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또한 모바일 러닝을 통한 학습이 학생들의 임상술기와 자기 효능감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후 자기 효능감이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임상(실습)에서 구내 사진 촬영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다<Table 3>. 이는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튜토리얼과 가이드라인이 학생들이 정확하게 구내 사
진을 촬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19,20]에서도 자기조절 학습이 자기 효능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모바일 학습 자
료를 통해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본 연
구에서도 동일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했을 때 자기 효능감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만족도는 6개 모든 항목에서 5점 만점 중 4.5점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구내 사진 관리 기능, 튜토리얼 기능, 가이드
라인 제공 기능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Fig. 4>. 결과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연구대상자는 애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4.68
점이었으며, 애플리케이션이 치위생학과 실습에 사용될 경우 매우 긍정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견(4.82점)을 나타냈다. 이는 구내 사진 촬영 애
플리케이션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실습 및 교육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학생들이 디지털 학습 환경에 익숙하고 이를 선호
하는 세대[21]라는 점에서 모바일 러닝 기반 교육이 임상술기 역량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 이 연구는 한 대학의 치위생학과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에서 선택적 편향의 가능성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발한 구내 사진 촬영 애플리케이션은 학생들의 구내 사진 촬영 교육 경험 유무와 상관없
이 구내 사진 촬영 결과 평가와 자기 효능감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므로 애플리케이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애플리케이션의 교육적 활용성을 단기간에 조사하였기에, 장기적인 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동일 연구대상자에게 Baseline, 일반 촬영, 애플리케이션 촬영의 결과 평가와 자기 효능감을 비교하여 진행하였으
므로 평가의 순서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마지막 평가에서의 자기 효능감이 가장 높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연구 설계단
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일반 촬영보다 선행하였을 때 일반 촬영의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해 모든 연구대상
자가 동일한 순서로 실험에 참여하였다[22,23]. 추후에는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실험-대조군 설계를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구강 내 부위별 촬영 방법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경우 모든 항목에서 구내 사진 촬영 결과 평가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p<0.05),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항목

은 하악 교합면(25.7%), 우측 협면(14.7%), 좌측 협면(14.6%) 순이었다.
2.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 학생들의 구내 사진 촬영 자기 효능감이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p<0.001), 이는 학습 도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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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3.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구내 사진 관리 기능(4.88±0.21), 튜토리얼 기능(4.86±0.44), 가이드라인 선을 제공하는 구내 사진 촬영 기능

(4.77±0.32)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본 연구 결과, 개발된 구내 사진 촬영 애플리케이션은 치위생학과 학생 교육기관에서 구강 관리 실습 대상자(환자)의 구내 사진 촬영 교육에 

있어 자기주도적 학습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학생들의 임상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적 도구일 뿐만 아
니라, 임상 진료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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